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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문학회에서 한 해 동안에 나온 각 분야의 연구사를 정리해서 학계에

보고하기시작한것이 1997년부터이니매년의연구동향을점검해온시간

이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다. 필자가 한문학 분야 연구사 정리의

책임을 맡고 나서 지나온 자취를 더듬어보니 연구사를 정리하는 이 일 자

체도적지않은변화가있었다. 한문학분야만을돌이켜보면초반의몇년

동안은한시․한문산문․한문비평등의형식적분류틀을유지하면서한해

동안나온한문학 내각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그목록만이라도되도록 많

이, 빠뜨리지 않고 보고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2

년도부터는매년쏟아져나오는너무나도많은연구실적들을다호명하며

거기에 단편적인 소감을 덧붙이는 방식을 지양하고, 한문학 내부의 형식적

장르를 넘어 한문학 연구자들이 한 해 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했는지, 그 전체적인 동향을 살피고 그 속에서 한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가늠해보는 식으로 서술 방식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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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의 초점이 외면적 ‘형식’이 아니라 내면적인 ‘주제’로 바뀌는 순간,

그 주제 안에 들지 못하는많은 연구 성과들이 불가피하게본문안에서 조

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지만, 연구자들의 한 해 동안의 고민이 무

엇이었던가를 보다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연구사는 그것

을읽는사람들에게단순한데이터의제공이 아니라함께공부하는동료로

서 지금 이 순간 한번쯤 생각해 보고 서로 대화해 볼 얘깃거리, 혹은 고민

거리를제공해주지않았나싶다. 필자가연구사를정리하면서알고싶었던

것도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통과하는 동안

무슨생각을하면서 글을 쓰고, 학회지에투고를 하거나발표를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혼잣말처럼 되뇌고 있었던 것일까?

2. 단행본을 통해 본 연구 경향

먼저 단행본의 형태로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온 譯註書와 연구서를

돌아보면, 2009년 한 해 역시 前年度와 같이 본격적인 연구서보다는 주목

할 만한 일반교양서들이 더욱 많이 출간되었다. 그런 가운데 元老․少壯

학자들이 각자가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 저마다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한 해라고 할 만하다. 학계의 원로인 이우성은 오랫동안 함께

강독해 온 後學이자 同學들인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柳得恭(1748～1807)의 �二十一都懷古詩�를 譯註해 냄으로써 여전히 식지

않는학문적열정을보여주었다. �二十一都懷古詩� 역주본출간은 �渤海攷

�를 통해 남다른 역사의식을 보여 주었던 역사가이자 詠史 詩人으로서의

유득공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임형택은 최근대중 강연을 통해 선보였던 ‘실학’에 대한 자신의 현재적

고민을 �문명의식과 실학�이라는 책으로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민족’과

‘근대’의출발을보여주는것으로인식되었던 ‘실학’을, 새로운문명과의교

섭이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주체성과 더 나은 문명에 대

한 개방적이고도 소통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창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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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모색했던 학문으로 새롭게 위치지우고 있다.

강명관․박희병․심경호․안대회․이종묵․정민등은이미학계를넘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저술가로도 유명한데, 올해도 쉬지 않고 以前 저술

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혹은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작업을 선보였다.

강명관은 �열녀의 탄생�을 출간했는데 그 페이지만 855면이다. 하지만

저자도 말하고 있듯 이 장편의 저서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조선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화․의식화’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단순 명쾌한 결론이 ‘여성’이라는 주제와 씨름해 왔던 ‘여성’ 연구자들의

반발을 불러 왔다. 이에 대해서는 주제별 논의에서간략하게나마다시언급하

기로 한다.

박희병은 李彦瑱의 �衚衕居室� 번역본인 �골목길 나의집�과그에기초

한 評說인 �저항과 아만�을 펴냈고, 이전부터 후학들과 함께 읽어오고 있

는연암산문에 譯注와이본대조및評批를모은 �연암산문정독� 제2권을

출간했다. �저항과 아만�에서는 원전을 재검토하고 여러 이본을 대조하여

�衚衕居室�이라는 원래 이름을 되찾아 주었고, 각 시 편의 순서와 詩語를

원전의 모습에 가깝게 재구성했으며, 시 속에 자주 등장하는 白話들에 대한

주석도빠뜨리지 않았다. 이런꼼꼼한 기초작업위에평설을덧붙여어느하

나의 모습으로 규정될 수 없는 이언진의 다각적인 모습을 온전히 밝혀 놓고

있다.

김혈조는 이전 번역본의 여러 형태의 오역을 바로 잡고, 연암이 燕行에

서다녔던장소를직접답사하며글의진위를파악하는가하면, 기록된사실의

이해를 돕는 여러 장의 사진을 담아 �열하일기� 번역의 완역판을 내놓았다.

심경호의 �내면기행�은 옛 사람들의 自撰墓表․墓誌와 自銘을 한 곳에

모은편역서이다. 자찬 묘지문의 번역문 뒤에 첨부한간략하고도 요령있는

해설은자찬묘지문의작자가왜스스로 묘지문을쓰게되었던가를구체적

으로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죽음을 응시하는’ 한 개인의 ‘내면’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안대회는 소소한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고전 산문을 선별한 후, 각각

의 글에 評說을 부친 �부족해도 넉넉하다�를 출간했고, 정민은 �죽비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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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 이불 논어 병풍�과 유사한 형식의 �성대중 처세어록�을 선보였다.

이종묵은 �우리한시를읽다�에서각시대의名篇들을선별해五感과머리

를다동원하여우리한시를읽는맛깔스런방법을가르쳐주었고, �사의당

지우리집을말한다�를 번역해 18세기한 사대부가의주거 문화를낱낱이

보여주고있다. 이처럼개인의일상에주목하는경향은최근번역뿐아니라

연구의 주요한 테마로 자리잡았다. 이 역시 주제별 논의해서 일기 자료 발

굴 소개와 함께 간략히 그 의미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 단행본을 통해 살펴본 2009년의 대체적인 연구 경

향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본격적인 연구서보다는 일반 대중들도 흥미롭게

읽을만한교양대중서가훨씬더많이출간되었다는것이다. 하지만교양대

중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들 저서들을 잘 살펴보면 그 실상은 연구서

에 버금가는 공력이 들어간 것이 대부분이다. 대중적으로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표지디자인과 쉬운 말투와 참신한 시각 자료를 동원하고 있지만,

그렇게대중과만나기전에치밀한고증을거친학문적엄밀성을유지하고

있거나, 특정한주제에집중하여대중을심화된인식으로이끄는역할을하

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연구서보다 교양대중서가 늘고 있는 이러한 현

상을보다 긍정적으로해석할 수는없을까? 연구자 본연의 임무는 물론 학

문의기초를튼튼히하고, 심화된인식을보여주는논문을생산하는것이겠

지만, 자기연구의치밀함과엄밀성을유지하면서자신이관심을가지고있

는 연구 주제를더 많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모색

하는 것 역시 연구자가 수행해야 할 또 다른 의무가 아닐까? 특히 일반 대

중들도 서점에서 쉽게 사볼 수 있는 단행본의 형태라면 더욱 그래야 하지

않을까?

이제고전연구자는학회지에실을논문의언어와대중과접촉할대중서

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비해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 학술 연구자

와 지식 대중들의 접촉이 활발할수록 연구자는 자기 연구의 활용 능력을

높일것이고, 대중들은스스로의지적수준을고양시킬것이기에대중적소

통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다. 다만 연구의 대중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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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될수록연구자가더욱망각하지말아야사실은자기연구의심화를위

한 노력을 더욱 지속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가 튼실하지 못한

건물은사상누각에불과하고, 뿌리가깊지못한학문은작은바람에도쓰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학술지 기획 주제 및 논문 개괄

본장에서는학회지의기획주제나특집의대체적동향을살펴보기로한

다. 2006년 한문학 연구사에서부터 기획주제를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파악

하는 방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2007년에 계승되다가 작년에는 약

간의회의적반응이있었다. 하지만, 필자가생각하기에요즘처럼우후죽순

으로 학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는 한 해의 연구사 정리에서 학회의

‘기획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연구자들끼리 스스로를 반

성하고고양시키는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고생각한다. 먼저 2009년한해

동안 한문학 연구와 관련하여 기획된 주제들을 필자가 나름대로 분류해서

정리한 도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발행기관 학술지명 기획주제 / 특집
성격/
주제

1 대동한문학회 �대동한문학� 31
21세기 사회변동과

한국한문학 연구의 방향
총론

2 한국실학학회 �한국실학연구� 18
동아시아 實學,
그 意味와 發展

교류

3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68
17～19세기 동아시아

지식 정보의 유통과 네트워크

4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 45 문헌교류와 지식의 소통

5 우리한문학회 �한문학보� 20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

그 안과 밖

6 우리한문학회 �한문학보� 21 조선시대 한문학의 대외인식

7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 43 한국한문학과 바다

8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 44 한국한문학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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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에 제시된 각 학회의 기획 주제 및 관련 논문은 검색의 편의를

위해 참고문헌에 따로 분류해서 밝혀 놓았다. 또한 필자는 다소간의 견해

차이가있을것을감안하면서도 각학회의 ‘기획주제/특집’의성격및주제

들을분류하여필자가생각하는논의의순서에따라재배치해보았다. 도표

를보면알수 있겠지만, 2009년한해 동안각 학회는매우 다양한논의의

특집기획을마련했다. 하지만, 기획의주제와그 주제 하에실린원고들의

내용을살펴보면오른쪽 ‘성격/주제’ 항목에밝혀져있듯, 대체로전년도기

획 주제는 ‘총론’․‘교류’․‘일상’․‘여성’․‘장르/문체’․‘지역’․‘인물’ 등

으로 분류될 수 있다.

‘총론’은 대동한문학회가작년에기획 주제의하나로, ‘한문학 연구의방

향’을 점검하며 한문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를 진행했기에 그렇게 이

름을붙였다. 당시연구사를점검한이들은안대회․강명관․심경호․이종

묵․송병렬․김혈조․이상하로,1) 여기서 논의된 주제의 핵심어들을 간추

1) 안대회, ｢21세기 사회변동과 한국 한문학 연구의 방향｣; 강명관, ｢전근대 문학에 있어서 생활

과 문학의 交織｣; 심경호, ｢글로벌시대 한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이종묵, ｢다전공 복합학

9 대동한문학회 �대동한문학� 30
朝鮮時代 日記類 資料와
士大夫의 日常

일상

10
한국고전
여성문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여성과 법, 제도 여성

11 동방한문학회 �동방한문학� 39 事件의 記錄과 漢文學 장르/문체

12 한국고전문학회 �고전문학연구� 35
조선후기 서울지역의
문학과 도시문화사

지역

13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한국학논집� 39 18세기 嶺南 한문학의 전개

14 동양한문학회 �동양한문학연구� 28․29
조선의 인문정신을 열어간
사람들: 김종직 선생과 그의
‘젊은’ 제자들 Ⅱ․Ⅲ

인물

15 남명학연구소 �남명학연구� 27․28 俛宇 郭鍾錫의 학문과 사상

16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66
새로 발굴한 정조 어찰의

종합적 검토

17 진단학회 �진단학보� 108 林園經濟志의 종합적 고찰

18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연구� 41 신채호의 문학과 아나키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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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 ‘21세기 사회변동’․‘생활과 문학’․‘글로벌시대’․‘다전공 복합학문

시대’․‘디지털 시대’․‘고전의 대중화’․‘학제간 연계’ 등으로, 결국 변화

된시대의성격을규정하고그에부응하는한문학의방향을점검했음을알

수 있다.

‘총론’에서 논의된 주제들을 위 도표의 ‘성격’ 부분과 비교해 보면, 현재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뚜렷한 공감을 얻고 있는 주제가 “세계화 시대에

한문학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임을 간단히 알 수 있다. 1번

총론을 제외한 전년도 각 학회의 기획주제가 17개인데, 그 중 도표의 2～8

에 해당하는 7개의주제가 모두 ‘세계화’의 실현형태인 ‘국제교류’에관심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총론에서 거론된 ‘생활’이라는 주제는 9

번의 ‘일상’이라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10번의 ‘여성’이라는 주제

는 1번의총론에실린논문에서도일부거론되고있긴 하지만 前面에뚜렷

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았다. 이로 보면 ‘여성’과 ‘일상’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그 강도는 예전에 비해 많이 약화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11번인 ‘장르/문체’와 12․13번의 ‘지역’ 또한한문학 연구 방

향을점검한위의논자들중아무도중점적으로거론하지는않았다. 그간의

한문학연구사를점검해보면 ‘지역’이라는주제도최근몇년동안비교적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이 역시 전체적으로는 그 관심이 다소

퇴조하고 있지 않은가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인물’이라고 분류한 기획 주제(14～18)도 전년도 기

획의 다수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학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획 방법

으로새로운인물과자료를발굴․소개하는취지에서한인물의다양한측

면을철학․정치․문학등으로나누어종합적으로고찰하는방식이어서대

체로해설적성격을띠는경우가많다. 이중 16번의기획물은새로발굴된

正祖 御札의 자료적 성격을 밝히고 그 내용을 소개한 것이고, 17번은 �林園經

濟志�에 대한 종합적 고찰인데, 각각 ‘어찰’과 ‘�임원경제지�’를 통해 ‘정조’와

문시대 한문학연구의 역할｣; 송병렬, ｢디지털 시대, 漢文敎育의 代案 탐색｣; 김혈조, ｢한문

고전의 대중화 방안 모색｣; 이상하, ｢고전번역의 현실과 학제간 연계의 필요성｣(※以上 �大

東漢文學� 제31집, 대동한문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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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구’라는 인물을 탐구한것으로 볼 수 있어 기획 성격을 ‘인물’로 분류

했다. 또한 18번같은경우는 ‘민족주의자’ 신채호를 ‘아나키즘’의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을 새로운 관점 속에서 재

해석하는 인물 기획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제한된 지면에 이 기획물 모두를 다 검토할 수는 없다. 현재 학회 편집

기획자들의 관심과 필자의 관심이 접점을 이루는 부분인 ‘교류’․‘일상’․

‘여성’의 문제에 집중하여 장을 나누어 간략하게나마 논의를 정리해 보기

로 한다. 다만, 그 전에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학회의 기획물들이 한

때의유행에흐르지않고, 지속적이고심화된논의가될수있도록그에맞

는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한학회가어떤주제를선

정해 여러 연구자들을 모아 놓고 집중적으로 토론․발표하게 하는 이유는

대체로 그 주제가 시의성이 있거나 지금 우리 삶에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획물들은 적어도 학회지를 읽는

사람들과 소통될 수있도록, 그 주제를 기획한 의도들이기획물의 맨앞에총

괄되어논의되어야하고, 또그런 총괄 속에는 애초의기획에비추어관련논

문들의 모색이 어느정도에 이르렀는지 학회 편집자의평가와 진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2) 그런 평가 작업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외부로 알려지며 소통될

때 다수의 학회들이 간혹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 돌아가며 비슷한 수준의 논

의를 반복하는 폐단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학회간소통을원활하게하고중복된기획을막기위해서는 ‘한국

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의 방식을 원용하여 전국

의 한문학회를 연계하는 ‘한문학 통합 싸이트’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 될 것이다. 학회 간 정보 교환이 원활해지면, 같은 기획 주제를 비슷한

수준에서 반복하는 낭비적 요소가 사라지고, 때로는 하나의 큰 주제 아래

여러학회가 영역을나누어 거의 동시에 분야별기획주제를 마련해큰 주

제를 더욱 세부적으로 분담해 논의함으로써 연구 주제의 심화와 확대를

2) 등재(후보) 학술지 중 �민족문학사연구�는 일찍이 창간호부터 특집 기획물을 포함한 수록

논문 전체에 대한 요약을 곁들인 평가를 책머리에 수록해 왔고, �한국한문학연구�는 2009년

기획물에 한해서 ‘기조 발제’의 형식으로 기획의 의미를 밝혀 보인 바 있어, 그렇지 못한 학

술지들의 개선에 참조가 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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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현재의 관심을 발 빠르게 반영하는 단발성의 기획 주제 역시 필

요한것이긴하지만, 그와동시에기초학문인인문학의특성에걸맞는 ‘장

기 기획 주제’를 선정해서, 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 토론하면서

상호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하나의 주제를 계속 심화 발전시킬 수 있기

를 희망한다.

4. 교류에 관한 다방면적 접근

‘세계’와의 ‘교류’를 주제로 한 각 학회의 기획 논문을 검토해 보면 이

주제에 관한 논의가 현재 연구자들 사이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만

큼다양하고도깊은논의들이진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 ‘교류’

라는항목으로묶일수있는각학회의기획들이마치사전조율을한것처

럼 중복된점이없어이들학회 간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있음을 짐

작케 한다. 기획물들은 “동아시아 차원의 실학”의 의미를 점검하고 있는가

하면(2),3) 과거로 돌아가 “17～19세기까지동아시아”에서 발생했던실제교

류의 모습을 燕行과 일본 使行에 관여했던 사대부 지식인 및 譯官들을 중

심으로살피고있으며(3),4) 4번에서는마치 2번과 3번의기획주제에서빠진

부분을 보충하듯 ‘문헌교류’에 집중해서 중국과 한국의 지식 소통을 점검

하고 있다.5) 5번부터 8번까지도 나름대로 흥미로운 기획인데 5번은 주로

3) 임형택, ｢동아시아 실학의 개념정립을 위하여｣; 갈영보, ｢시대는 동아시아의 ‘新實學’을 부르

고 있다｣; 오가와하루히사, ｢實心實學 개념의 역사적 사명｣(※ 以上 �한국실학연구� 18, 한

국실학학회, 2009에 수록)

4) 임형택, ｢17～19세기 동아시아, 한․중․일 간의 지식교류 양상 - ‘이성적 대화’의 열림을 주

목해서｣; 진재교, ｢18～19세기 초 지식, 정보의 유통 메커니즘과 중간계층｣; 제임스 루이스,

｢문명의 가격? - 17～19세기 조선의 일본으로의 사절의 역할과 비용｣; 후마 스스무, ｢국교

두절 하, 朝鮮-琉球 양국 사절단의 北京 접촉｣(※以上 �대동문화연구� 68, 성균관대 대동문

화연구원, 2009에 수록)

5) 金文京, ｢高麗本 孝行錄과 中國의 <二十四孝>｣; 李鍾黙, ｢17～18세기 中國에 전해진 朝鮮의

漢詩｣(※以上 �한국문화� 제45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에 수록) 이 밖에 문헌 교류의

측면과 관계된 논문으로 서적 속의 圖像을 살핀 오오키 야스시, ｢作者의 肖像: 동아시아 圖

書史의 한 단면｣, �대동문화연구� 6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도 그 새로운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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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세기 중국․일본․러시아 사행의 발자취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며, 여

행을통해얻은견문과그체험의의미들을되짚어보고있다.6) 또한그러한

활발한교류이전조선인들의일본인식과, 교류의확대및실제의사행체

험이후 조선인들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을 한 자리에 모아 그 변모의

양상을살펴보는자리를마련하기도하였고(6),7) 특히한국한문학의형성과

변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던 중국에 대해서는 鄭夢周의 詩부터 茶山의

論語說에이르기까지각시대의문인들이중국의문학과철학을어떻게참

조하고 변형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 있기도 하다(8).8) 이 밖에 7번의 ‘바

다’라는 주제 역시 요즈음 �대항해시대�(주경철, 서울대출판부, 2008)라는

책출간 등으로새삼주목을받고있는분야로, 사람과물자가오고가는실제

적현장인 바다를 통한 교역과교류의여러양상을다각도로접근하여소개하

고 있다.9)

하나의주제에관한다양한경로의접근이이루어졌다는점에서매우이

상적인 학회 간의 협업이고 분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발행기관을 살

펴보니 모두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실상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을 빼

면대체로특정대학에서주도적으로활동하는학회라서역할분담과의사

소통이 용이하지 않았나 싶다. 전국 각 지역에 다소 과도할 정도로 학회가

접근이 돋보이는 시도다.

6) 김혈조, ≪熱河日記≫를 통해서 본 燕行 사신의 의식주 생활｣; 김보경, ｢계미사행 조선 문사

들의 江戶 체험과 그 의미｣; 김용태, ｢1790년 柳得恭이 만난 동아시아 - <熱河紀行詩註>의

분석을 중심으로｣; 최식, ｢1896년 俄羅斯 使行, ≪環璆日記≫와≪環璆唫艸≫ - 使行錄의 觀

點에서 바라본 俄羅斯 使行｣(※ 以上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에 수록)

7) 함영대, ｢임란이전 조선 중앙관료의 일본인식｣; 윤인현, ｢海行摠載 所載 일본 기행시 考察｣;

엄태웅, ｢연행 체험에 나타난 기억의 변모 양상 - <무오연행록>과 <연행가>를 중심으로｣

(※ 以上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에 수록)

8) 정일남, ｢圃隱 鄭夢周 詩의 楚辭 수용 一考｣; 김종서, ｢蓀谷 李達의 樂府詩 受容과 美的 成就

｣; 박병익, ｢朝鮮朝의 西崑體 수용과 창작 양상｣; 정재철, ｢조선중기 문장가의 한유문 토석과

그 의미｣; 윤인현, ｢한국 詩歌論에서의≪詩經≫詩 이론의 영향｣; 김언종, ｢茶山 論語說의 梗

槪와 그 精髓에 대하여 - 茶山의 “予所否者, 天厭之”解｣(※ 以上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에 수록)

9) 최영호, ｢한국문학의 바다, 그 재발견의 의미｣; 허경진, ｢水路朝天錄과 통신사행록의 바다 체

험 비교｣; 정민, ｢표류선, 청하지 않은 손님 - 외국 선박의 조선 표류 관련기록 探討｣; 신익

철, ｢申景濬의 국토지리관과 船舶에 대한 인식｣; 윤인현, ｢韓國 漢詩에 나타난 ‘바다’ 소재와

주제｣; 임채명, ｢朝日 文士의 눈에 비친 南海 그리고 玄海灘 - 주로 使行 관련 詩文을 중심

으로｣(※ 以上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2009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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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위와 같은

긴밀한 협업 체제는 각 지역의 여러 학회들이 중복이나 낭비적 요소 없이

이상적으로 공존하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것일 수도 있겠다.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진 시점에서 ‘국제 교

류’라고 하는 다소 막연하기까지 한 큰 범위의 주제를 여러 학회가 분야와

역할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이고도 예각화된 접근을 시도해, ‘교류’와 관련

된사실들을다면적으로보여주었다는점에서, 이는다수의필진과여러각

도의 조명이 요구되는 큰 범위의 연구 주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좋은 선례

를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교류와 관련된 연구는 누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텍스트가 읽히고 전파

되었는지를 광범위하게 살피면서 그 목록을 정리하는 방법과 그 중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책이나 한 편의 글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그 접

촉과수용양상을구체적으로밝히면서접촉과교류를통해상호간에어떤

변화가일어났고, 그변화의의미가무엇이었는지를되묻는방법이있을수

있다. 2009년에나온논문들은대체로전자보다는후자의경향을띠고있어

이제 우리 연구가 교류에 대한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접근 단계를 넘어 내

면적인 변화의 양상과 의미를 밝히는 시점에 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차후 이와 관련된 더욱 치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기대된다.

5. 일상과 여성이라는 주제

역사학계의 관심이 정치사와 경제사에서 생활사로 이동하고, 한문학의

관심이 어떤 작품의 문학성을 밝히는 데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해 그 사람이 향유했던 구체적 삶과 문화의 실상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확대되자, 개인들의 일상과 생활은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이제 왕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교체와 암투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왕은

언제 일어나서 무얼 먹고, 어떤 책을 읽었으며, 잠은 몇 시간 잤는가 하는

것들이더욱관심의대상이된다. 일상사와생활사라는말들이학계에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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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즈음에는 그런 사소한 것에 매달리는 것이 공부도 아니고 학문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제 아무도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일상적 행위와 삶의 편린들이 더욱 상세하고

명료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

�대동한문학�이 기획주제로 “사대부의 일상”을 택한 것은 한문학 분야에

서도 오래 전부터 불어온 이런 일상과 생활에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리라.

사람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자 하루하루의 일상을 가장 꾸밈없이 보여

주는 일기류 자료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관심이 없으면 안보이

던 것이 관심을 가지는 순간 눈에 크게 들어온다. 그렇게 발견한 자료들이

1600여종이라고 일기 자료 조사를총괄했던 황위주10)는 말한다. 참으로 방

대한 양의 일기들이 연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일기를 통해

“사대부들의관직생활”을재구성하고,11) “조선시대妓女의立役”을살펴볼

수도있다.12) 또한 ‘考終日記’를통해 “죽음을맞는한선비의日常”을엿볼

수도 있다.13) 일기라는 가장 私的인 통로를 통해 옛 사람들의 작은 일상을

확인하는순간, 한문학은고리타분한것도아니고, 사대부들의삶이엄숙하

거나 검소하기만한 것도 아니다. 이종묵이 번역한 �사의당지 우리 집을 말

한다�에서 엿볼 수 있는 있듯, 규모 있는 사대부가의 집들은 운치 있는 조

경과 고동서화의 예술품들로 가득차 있다.

물론이전연구자들이이런사실들을몰랐던것은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일상’과 ‘생활’ 자료들까지 파고들 연구 역량이 부족하기도 했을 뿐더러,

특정한이념적평가속에서상류층의 富華한일상의모습이연구대상에서

배제되기도 했던 것이다. 현재 一群의 연구자들은 이전 시기의 편중된 시

각에서벗어나우선전통시대각계급․계층의다양한삶자체를투명하게

10) 황위주, ｢朝鮮時代 日記資料와 ≪秋淵先生日記≫｣,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265면. 이 밖에 최은주,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에서 보다 상세히 조선 시대 일기자료를 분류하고 있다.

11) 황재문, ｢사환일기와 관직생활｣,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12) 이성임,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妓女의 立役과 運用｣,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

회, 2009.

13) 오용원, ｢考終日記와 죽음을 맞는 한 선비의 日常｣,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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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는작업을수행하는것에일차적의미를부여하고있는듯하다. 따라

서이들은사치스럽고화려한저택에살거나 妓女들과관련된遊樂을즐기

는 사대부들의 일상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선 그러한 생활

의구체적실상을낱낱이밝히고재구성하는데노력을경주한다. 관념적이

고 추상적으로 알아왔던 전통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

을 통해 세부적으로 밝혀 당대인들의 삶과 정서를 사실 그대로 실감하고

자 하는한문학과생활사연구자들의노력을사소하다고폄하해서는안될

것이다. 아니, 오히려 소소하고 개인적인 생활을 밝히는 자료를 발굴해서

번역 소개하는 것과 그것의 사회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작업은 또한 별개

의일이니, 더욱더많은다양한시각을가진연구자들이새롭게발견된저

생활사 자료들을 재료로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여성’ 혹은 ‘여성’이란 주제는 오랜 역사시기 동안 사회의 여러 방면에

서 가장 철저하게 소외된 부분으로, 남성 중심의 한문학 연구 영역에서도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다행히 ‘한국고전여성문학회’가 생긴

이후, 고전문학분야에서 ‘여성’은 예전과 달리 지속적인 탐구의 대상이 되

었다. 만약 고전문학을 매개로 한 여성 연구가 구태의연한 烈女傳 연구의

논조처럼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아픔과 슬픔만을 부각하고, 동시에 당대의

지배자인 모든 남성을 가해자로서 적대시하거나 죄악시했다면 대다수 ‘남

성’ 연구자들의호응을받지는못했을것이다. 다행히도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는 창간호부터 남성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할 만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양하고폭넓은기획을시도해서이런우려를불식시켜왔는데,14) 이제

그 시각을 더욱 확대해서 작년에는 여성의 삶을 ‘소외’시키는 사회적 장치

들인 ‘법과 제도’를 탐구했다.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은 물론 ‘法典’․

‘檢案’․‘대하소설’ 등의 다양한 텍스트들을 활용하여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전통 시대 여성의 법적 지위와, 여성을 둘러싼 제도적 폭력을

14)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는 2000년 10월에 창간된 이후, “동아시아의 고전여성문학”(2001),

“문학에서의 화자와 여성”(2002), “여성 생활과 여성 문화”․“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과 고전

여성문학”(2003), “근대 전환기 여성담론”(2004),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2005), “이미

지와 표상으로서 여성성의 형성과 재구”(2006), “모성 담론의 문화적 형성과 재현”․“역사의

허구화 과정과 젠더-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2007), “여성과 법, 제도”(2009)라는 기획 특집

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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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고 있다.15)

한편, 작년에출간된강명관의 �열녀의탄생�은저자가 말한대로그주제가

“남성-양반들에의한여성의대뇌바꾸기”라는점에서, 처음부터끝까지제

도와서적에의해의식화되는철저히피동적인대상으로여성을그리고있

어서, 이에 거부감을 느끼는 여성 연구자들도 있었다.16) 하지만, 남성에 자

발적으로 순응하고 죽음까지 불사하는 ‘여성’의 탄생이,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화시스템’ 속에서가능했다는 이논지의진정한의의는 ‘여성’에대한

탐구가단지 ‘여성’만이겪고있는고립된문제를연구하는것이아님을비

교적선명하게환기시킨점이다. ‘지배자’인 ‘양반남성’이원하는방향으로

그렇게 내면까지 종속당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모습은 또한 당대

조선사회의 또 다른 피억압계층으로 ‘신분제’라는 거대한 굴레 속에서 순

응적으로살아왔던 ‘노비’․‘중인’․‘서얼’ 계층의모습을떠올리게하기때

문이다. 이들에대한제도적인, 그리고내면적인의식화가전사회적으로진

행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수 백 년 동안 ‘신분제’라는 거대한 억압 장치

가 공고하게 지속될 수 있었겠는가?

물론 저자도 이미 말하고 있듯 ‘여성’이 ‘지배층 남성’에 순응하는 종속

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이유를, 단지 ‘서적을 통한 의식화’ 만으로 다 설명

할 수는 없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화 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적

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없었을 리 없다. 자신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불충분

함과 분명한 한계점들을 저자 스스로 밝히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

후속 연구자들은 저자가 마련해 놓은 풍부한 자료와 그에 대한 저자의 해

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위에서 ‘여성’을 매개로, 단지 여성 뿐 아니라 ‘신

분제’라는 거대한 억압 기제 속에서 살아왔던 ‘사회적 약자’들의 ‘자기 위안’

15) 김난옥, ｢고려후기 여성의 법적 지위 - 범죄와 형벌을 중심으로｣; 김은아, ｢조선 전기 여성

의 법적 지위｣; 정지영, ｢조선시대 첩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장치들 - 법전류의 첩 관련 규

정 분석을 중심으로｣; 백옥경, ｢조선시대의 여성폭력과 법 - 경상도 지역의 <檢案>을 중심

으로｣;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 - 종통, 입후를 중심으로｣(※ 以上 �한국고전여성문

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16) 강명관의 �열녀의 탄생� 출간 후, 여성 연구자들이 ‘서평’과 ‘논문’의 형식으로 여성이 지배

층 양반 남성에 의해 피동적으로 의식화되는 측면만이 단선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지양, ｢열녀의 탄생과 그 해부｣, �민족문학사연구� 제40호, 2009.

이경하, ｢≪삼강행실도≫의 폭력성 재고 - 열녀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5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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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자기 해방’의 전략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진전된

논의를 가져오는 길이 아닐까 생각된다.

6. 결론

필자는 이제까지 2009년에 출간된 서적과 논문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에

한문학 연구자들이 고심했던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 간략히 살펴보았다. 참

고문헌에 제시한 목록을 보면간단히알 수있겠지만, 한해 동안에생산되

는 한문학 연구의 성과물은 이미 한 사람이 주어진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없

을 만큼 그 수가 방대하다. 따라서 필자는 주로 연구 기획물의 주제와 그에

속한논문을중심으로한해동안의연구를진단하고, 연구의방향을점검해

보았다. 이과정에서기획물에속하지못한다수의논문들을거론조차할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싶다.

하지만, 연구자스스로지속적인관심을가진문제라면, 생각이축적되어논

문으로 외화된 후 다시 관련 논문들이 일정한 주제로 묶여 단행본의 형태로

그 분명한 모습을 드러낼 터이니, 또 다른 시간과 지면을 통해 주목을 받거나

독자들과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리라 생각된다. 오히려 필자가 이 많은 한문

학 분야의 논문과 서적들을 走馬看山하듯 허겁지겁 읽으며 들었던 생각은 매

년쏟아지는허다한 연구물 중에과연그 글을읽는일반 독자와 연구자들의

마음을움직여함께공부하고싶도록자극을주는연구물들이몇이나될까하

는 것이었다. 한문학 연구자가 더욱 많아지고, 그에 따라 연구 주제가 다양해

지고, 해마다 집적되는 논문이 양적으로 풍부해지는 것은 분명 나쁘지 않은

일이지만, 여전히다수의한문학연구물들이자기만의 ‘개성적시각’이나 ‘독자

적인 문제의식’ 없이 그저 漢詩와 漢文을 번역·소개하는 것만으로 안이하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동아시아 차원의 연구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한국의 연구자들은 ‘한국 한문학’의 독

자적인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더욱 분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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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長處를 잘 살려서 한편으로는 충실한 ‘서지․목록․해제’와 ‘번역․

주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한문 자료들을 이웃 중국과 일본에 적극적으로 소

개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의 한문학을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여 동아시아 국가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연구방향과 지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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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교, ｢18～19세기 초 지식․정보의 유통 메커니즘과 중간계층｣, �대동문화연구

� 6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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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희, ｢≪林園經濟志≫ 속의 조선후기 飮食｣, �진단학보� 108호, 진단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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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俛宇 郭鍾錫의 明德說 論爭 - 金鎭祜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남명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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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임란이전 조선 중앙관료의 일본인식｣,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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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만기, ｢稷下詩社에 관한 考察｣, �동방한문학� 41, 동방한문학회, 2009.

______, ｢淸 金尙憲 考察 - 한시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

국한문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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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朝鮮時代 日記資料와 ≪秋淵先生日記≫｣,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

문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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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교, ｢18～19세기 초 지식, 정보의 유통 메커니즘과 중간계층｣

제임스 루이스, ｢문명의 가격?-17～19세기 조선의 일본으로의 사절의 역할과 비용｣

후마 스스무, ｢국교 두절 하, 朝鮮-琉球 양국 사절단의 北京 접촉｣

오오키 야스시, ｢作者의 肖像 - 동아시아 圖書史의 한 단면｣

4) 문헌교류와지식의소통, �한국문화� 제45집,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金文京, ｢高麗本 孝行錄과 中國의 �二十四孝�｣

李鍾黙, ｢17～18세기 中國에 전해진 朝鮮의 漢詩｣

李春姬, ｢19세기 朝鮮文人과 淸 常州派 후계문인의 交游｣

Jiwon Shin, ｢당호를통해서본 19세기초소동파관련서화소장문화와대청문화교류｣

5)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 그 안과 밖,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이승수, ｢고려말 對明 使行의 遼東半島 경로 고찰｣

최석기, ｢조선시대 士人들의 지리산유람을 통해 본 士意識 -15～16세기 지리산

유산기를 중심으로｣

김혈조, ｢�熱河日記�를 통해서 본 燕行 사신의 의식주 생활｣

김보경, ｢계미사행 조선 문사들의 江戶 체험과 그 의미｣

김용태, ｢1790년 柳得恭이 만난 동아시아｣

장유승, ｢조선 후기 변경 지역 인식의 변모양상｣

최 식, ｢1896년 俄羅斯 使行, �環璆日記�와 �環璆唫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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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시대 한문학의 대외인식,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함영대, ｢임란이전 조선 중앙관료의 일본인식｣

윤인현, ｢�海行摠載� 所載 일본 기행시 考察｣

임영길, ｢心田 朴思浩의 �燕薊紀程�에 대한 일고찰｣

엄태웅, ｢연행 체험에 나타난 기억의 변모 양상｣

김영옥, ｢규장각본 �廣寒樓記� 詩詞를 통해 본 중국 문학 수용 양상｣

7) 한국한문학과 바다, �한국한문학연구� 제43집, 한국한문학회, 2009.

박성규, ｢기조발제: 한국한문학과 바다｣

최영호, ｢한국문학의 바다, 그 재발견의 의미｣

허경진, ｢水路朝天錄과 통신사행록의 바다 체험 비교｣

정 민, ｢표류선, 청하지 않은 손님 - 외국 선박의 조선 표류 관련기록 探討｣

신익철, ｢申景濬의 국토지리관과 船舶에 대한 인식｣

윤인현, ｢韓國 漢詩에 나타난 ‘바다’ 소재와 주제｣

임채명, ｢朝日 文士의 눈에 비친 南海 그리고 玄海灘 - 주로 使行 관련 詩文을

중심으로｣

8) 한국한문학과 중국,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박성규, ｢기조발제: 韓國漢文學과 中國｣

정일남, ｢圃隱 鄭夢周 詩의 楚辭 수용 一考｣

김종서, ｢蓀谷 李達의 樂府詩 受容과 美的 成就｣

박병익, ｢朝鮮朝의 西崑體 수용과 창작 양상｣

정재철, ｢조선중기 문장가의 한유문 토석과 그 의미｣

윤인현, ｢한국 詩歌論에서의 �詩經� 詩 이론의 영향｣

김언종, ｢茶山 論語說의 梗槪와 그 精髓에 대하여-茶山의 “予所否者, 天厭之”解｣

9) 朝鮮時代 日記類 資料와士大夫의 日常, �大東漢文學� 제30집, 대동한문학회, 2009.

최은주,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황재문, ｢사환일기와 관직생활｣

황위주, ｢朝鮮時代 日記資料와 �秋淵先生日記�｣

이성임,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妓女의 立役과 運用｣

오용원, ｢考終日記와 죽음을 맞는 한 선비의 日常｣

10) 여성과 법, 제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김은아, ｢조선 전기 여성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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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옥, ｢고려후기 여성의 법적 지위 - 범죄와 형벌을 중심으로｣

정지영, ｢조선시대 첩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장치들 - 법전류의 첩 관련 규정 분

석을 중심으로｣

백옥경, ｢조선시대의 여성폭력과 법 - 경상도 지역의 ｢檢案｣을 중심으로｣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 - 종통, 입후를 중심으로｣

11) 事件의 記錄과 漢文學,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曺蒼錄, ｢記事의 양식적 특성과 작품 세계｣

宋赫基, ｢조선시대 문학비평에 나타난 記事의 사실성과 문학성｣

金埈亨, ｢사실의 기록과 야담의 진실성｣

任完爀, ｢筆記에서 事實의 意味｣

申相弼, ｢사실의 기록과 ‘傳’ 양식의 새로운 가능성｣

鄭敬薰, ｢�幄對說話�의 사실성과 의미｣

尹智勳, ｢삽교 안석경의 기록정신과 ｢金永哲傳｣｣

12) 조선후기서울지역의문학과도시문화사, �고전문학연구� 35호, 한국고전문학회, 2009.

신경숙, ｢19세기 서울 우대의 가곡집, �가곡원류�｣

박애경, ｢서도소리의 서울 유입과 도시문화로의 전환｣

홍태한, ｢서울굿을 통해 본 서울의 무속문화｣

손태도, ｢조선 후기 서울에서의 광대 문화 변동과 판소리｣

이창헌, ｢방각소설 출판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방각소설의 출판과 언어,문화의

표준화｣

김경미, ｢서울의 유교적 공간 해체와 섹슈얼리티의 공간화 - 19세기 소설을 중심으로｣

안대회, ｢｢城市全圖詩｣와 18세기 서울의 풍경｣

13) 18세기 嶺南 한문학의 전개, �한국학논집� 3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9.

김영숙, ｢蠹窩 崔興璧의 생애와 시세계｣

김윤조, ｢靑泉 申維翰의 門人들과 그 문학적 성향｣

송혁기, ｢신유한 산문의 일고찰: 記事의 문학성을 중심으로｣

임규완, ｢僑窩 成涉의 생애와 저작, 학문경향｣

14-1) 조선의 인문정신을 열어간 사람들: 김종직 선생과 그의 ‘젊은’ 제자들 Ⅱ,

�동양한문학연구� 28, 동양한문학회, 2009.

이종범, ｢佔畢齋 金宗直의 內面世界와 初期 士林派｣

김영봉, ｢二樂亭 申用漑의 시문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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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虛白亭 洪貴達과 초기사림파｣

류호진, ｢李冑의 唐風志向과 그 문학사적 意味｣

14-2) 조선의 인문정신을 열어간 사람들: 김종직 선생과 그의 ‘젊은’ 제자들 Ⅲ,

�동양한문학연구� 29, 동양한문학회, 2009.

이은영, ｢士禍期 한 젊은 사대부의 肖像｣

강구율, ｢適菴 曺伸 漢詩의 ‘昨非․今是’의 詩世界｣

김익재, ｢藍溪 表沿沫의 學問性向과 現實對應｣

15-1) 俛宇 郭鍾錫의學問과思想, �남명학연구� 27,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최영성, ｢한국유학사에서 俛宇 郭鐘錫의 위상｣

최석기, ｢俛宇 郭鍾錫의 明德說 論爭 金鎭祜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홍원식, ｢俛宇 郭鍾錫의 성리설-한주 성리설의 계승을 중심으로｣

서동일, ｢1896년 郭鍾錫의 布告天下文 발송 경위｣

김동준, ｢俛宇 郭鍾錫의 漢詩에 부조된 智異山의 形象｣

박우훈, ｢俛宇 郭鍾錫의 傳에 對하여｣

15-2) 俛宇 郭鍾錫의學問과思想, �남명학연구� 28,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9.

이영호, ｢俛宇 郭鍾錫의 논어학과 그 경학사적 위상｣

권오영, ｢19세기의 嶺南 學界와 俛宇 郭鍾錫의 理學｣

이상하, ｢俛宇 郭鍾錫의 性理說 -寒洲 성리설의 수용과 전파-｣

설석규, ｢俛宇 郭鍾錫의 政治哲學과 國權恢復 방향｣

신승훈, ｢俛宇 郭鍾錫의 文學思想 一考｣

이의강, ｢俛宇 郭鍾錫의 漢詩의 人格美｣

이상필, ｢俛宇 郭鍾錫의 南冥學 繼承樣相｣

16) 새로 발굴한 정조 어찰의 종합적 검토, �대동문화연구� 66, 대동문화연구원, 2009.

김문식, ｢正祖 말년의 정국 운영과 沈煥之｣

박철상, ｢새로 발굴한 �正祖御札帖�의 資料的 價値｣

백승호, ｢새로 발굴한 정조어찰첩의 내용 개관｣

안대회, ｢御札帖으로 본 正祖의 인간적 면모｣

장유승, ｢�正祖御札帖�의 사료적 성격 �承政院日記�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17) 林園經濟志의 종합적 고찰, �진단학보� 108호, 진단학회, 2009.

김문식, ｢楓石 서유구의 학문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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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록, ｢�林園經濟志�의 찬술 배경과 類書로서의 특징｣

이헌창, ｢�林園經濟志�의 경제학｣

염정섭, ｢�林園經濟志� ｢本利志｣의 農政改善論｣

장진성, ｢조선 후기 미술과 �林園經濟志� - 조선 후기 古董書畵 수집 및 감상 현

상과 관련하여｣

홍나영, ｢조선후기 복식과 임원경제지｣

차경희, ｢�林園經濟志� 속의 조선후기 飮食｣

18) 신채호의 문학과 아나키즘, �민족문학사연구� 41,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하정일, ｢후기 신채호의 아나키즘과 최종심급으로서의 민족주의｣

최옥산, ｢단재의 아나키즘과 중국, 그리고 문학｣

김준형, ｢단재 신채호의 글쓰기와 소설 - 고전소설과 1910년대 단재 소설의 상관

성을 중심으로｣

장경남, ｢신채호 역사전기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김성수, ｢신채호의 영웅 전기와 근대적 글쓰기 기획 - �을지문덕�의 글쓰기 방식

재검토｣


